
삼성토탈,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Total, 삼성에 이란산 도입 반대의사 표명 … 플래스틱 마진 악화

석유화학기업 삼성토탈이 합작기업인 프랑스 Total Group의 반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

타났다.

토탈의 정유부문 책임자인 파트릭 푸얀은 2월13일 연례 실적발표회에서 “(삼성토탈이 이란산 원유를) 1차례

현물 매입했으나 앞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탈은 법을 준수하길 원하기 때문에 삼성토탈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삼성토탈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삼성토탈은 1년 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 바 있으나, 플래스틱 부문의 마진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고 정통한 인사들이 밝혔다.

이란산 원유가 가지는 가격 상의 이점을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월 프랑스 정부가 삼성토탈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국제제재를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프랑스 당

국 소식통들이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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